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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홍천옥수수 일교차크고강수량풍부 배수잘되는식양토

알맹이일정하고얇은껍질…씹는맛부드러워

단백질 토코페롤 비타민E…고혈압 당뇨효과

축제대신열린 드라이브스루 20만개완판

홍천찰옥수수가심어져있는밭.

홍천찰옥수수는미흑찰(왼쪽)등품종이다양하다.

여름은,찰지고쫀득한옥수수의계절이다.

강원도홍천은낮과밤의일교차가크고, 강수량

과일조시간이옥수수생육에적합하다. 덕분에홍

천 찰옥수수는 단맛이 풍부하고 껍질이 얇아 씹는

맛이부드럽다.알갱이가단단해그모양대로쏙쏙

빠져수월하게먹을수있다.

◇옥수수최초지리적표시등록

홍천지역은 사양토와 양토가 전체 밭 토양의

95.8%를 차지하고 있어 배수나 통기성이 좋은 곳

이다. 재배지(밭)의경사가대부분 7~15% 정도로

물빠짐이 좋기 때문에 고품질의 찰옥수수 생산을

위한좋은조건을갖추고있다.

찰옥수수가재배되는시기(4~10월)의일교차(평

균12.1도)가인근지역이나타주산지보다상대적

으로커탄수화물의함량이높다. 재배지토양은양

토~식양토로무기질이풍부하고시비는화학비료보

다는발효축사에서나오는우분퇴비위주의생산으

로옥수수수이삭이균일하며색택이뛰어나다.

2006년 6월5일 전국 옥수수중에서는처음으로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을마쳤다.지리적표시품의

선별은농가에서1차선별한후홍천의공동선별장

에서 통일된 자체 등급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해 선

별한다. 올해 홍천 찰옥수수 재배면적은 977ha,

5469곳의재배농가가참여해 7327톤을생산했다.

생산액은146억5500만원규모다.

◇채종포운영으로우수한종자공급

홍천찰옥수수가특별히맛있는이유는우수한종

자에있다. 채종포운영으로매년종자를갱신하고

다양한품종(미백2호, 미흑, 흑점2호, 기능성찰옥

수수등)을공급한다.

미백2호는흰색을띄며부드럽게씹혀목에잘

넘어가고 소화가 잘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리

적표시제에 등록되는 등 품질을 이미 인정받았으

며,각종재해로인한쓰러짐에매우강해재배농가

들로부터도인기를끌며강원도찰옥수수의대표품

종으로 자리잡았다. 흑점2호는 흰색과 검은색이

혼합된찰옥수수로열매껍질이얇은데다고소한맛

이뛰어나다는평가를받는다. 전국어디서나재배

가가능하고홍천찰옥수수의명성을한층더높여

주는역할을했다.

미흑찰옥수수는낱알의색이자주색으로과피가

얇고찰기가강하며씹히는맛이좋다. 또 청춘찰

과 골드찰은항산화항당뇨, 면역력증진등의기

능성을갖춘칼라찰옥수수로주목받고있다.

◇찰옥수수효능

옥수수는한때춥고배고프던시절주린배를채

우기위해먹던음식으로상징됐지만, 이제는대표

적인웰빙농산물로각광받고있다.

단백질,당질,섬유질등이골고루함유되어있고

비타민E가풍부하다. 옥수수의비타민E는피부건

조와노화를예방하는효과가있다. 다양한영양소

가풍부해외부의감염으로부터피부를보호해주고

피부면역력을향상시켜준다.

홍천찰옥수수의풍부한토코페롤성분은면역력

을높여주며, 비타민B는여름더위에늘어진무기

력증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 옥수수수염 부위는

널리알려져있듯이이뇨작용을촉진시키며신장질

환, 당뇨 개선효과도있다. 옥수수수염차를꾸준

하게섭취하면혈압이안정돼고혈압을개선시키는

효과가입증됐다. 옥수수씨눈은영양가가높고혈

관벽을튼튼하게하는양질의지방산이있어콜레

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GI(혈당)

지수가75점으로저칼로리음식에속하면서도오래

지속되는포만감을주기때문에다이어트음식으로

도각광받고있다.

◇찰옥수수맛있게먹는법

홍천찰옥수수는일교차큰기후와기름진토질,

적당한해발고도가뒷받침되면서쫀득하고부드러

운맛이특징이다.

특히옥수수의맛을결정짓는것중하나는신선

도다.갓수확한옥수수는바로삶아포장돼소비자

들에게전달돼야가장맛있다. 이삭자체의온도가

낮고이슬로물기가많은이른아침에수확하되최

대한출하직전에수확해야한다.

때문에도로변에서농가에서나와갓딴옥수수를

판매하고있다면, 그옥수수는바로삶았기때문에

맛있을확률이굉장히높다. 코로나19 영향으로올

해찰옥수수축제는열리지않았으나지난달31일부

터지난 2일까지 3일간열린드라이브스루옥수수

판매행사에서준비된찰옥수수 20만개가완판되는

등홍천찰옥수수의명성은꾸준히이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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